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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 정식 운영
- 3월 1일부터 정식 운영,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앞장

  수도권기상청(청장 김현경)은 다음 달 1일부터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

정보’를 정식 운영한다. 이는,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의 서해5도 어장에서 

바다 안개로 인해 발생하는 어선 충돌과 좌초 사고, 방향을 상실하여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위험한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개발하여 

작년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는 서해5도 7개의 어장을 바다 안개 발생 

특성에 따라 ‘백령도 인근, 소청도 남쪽, 연평도 주변’의 세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어선 출항 시간(오전 3~9시)에 1 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이 

예상되면 전날 오후 5시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인천‧경기도 날씨해설’, 수도권기상청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해양기상

정보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수도권기상청은 시범운영 기간(’25. 5. 12.~’26. 2. 28.) 중 어제(2. 26.)까지 

총 50회의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를 발표하였다. 이는 93.3%의 

예측정확도를 보였고, 농무기(3~7월) 종료 후 실시한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79%(28명 중 22명)가 ‘(업무에) 유용하다’로 응답하여 

해상 안전에 도움 되는 신뢰도 높은 정보임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어장과 해구별로 상세한 안개 예상 정보가 제공되는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가 정식 운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업 현장의 어민과 관계기관 

방재 담당자가 안개 끼는 해역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조업 구역 선정과 출항 일정 조정 등 효율적 

어업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김현경 수도권기상청장은 “서해중부해상은 우리나라의 다른 해역에 

비해 짙은 안개로 인한 여객선의 출항 제한이나 어선의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농무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춰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를 

정식 운영하니, 해상 활동 시 적극 활용하여 안개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 확인

- 날씨누리(www.weather.go.kr) > 특보‧예보 > 특보통보문 > (지역) 서울‧인천‧경기도 (종류) 날씨해설

- 수도권기상청 누리집(https://www.kma.go.kr/metropolitan/ > 바다안개

- 수도권기상청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ma_sudo

- 해양기상정보포털 https://marine.kma.go.kr > 게시판 > 어장안개정보(서해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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